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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mediating effects of nursing professionalis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mage of nurses and satisfaction with nursing as a major among nursing

students. Methods : A self report questionnaire survey was completed by 429 nursing students in 1

university in K city. Data were collected between April 25 and May 06, 2016 and analyzed using the

SPSS 21.0 program. Results : The nursing students recognized that image of nurses had a positive (+)

effect on nursing professionalism and satisfaction with nursing as a major, and nursing professionalism

had a positive (+) effect on satisfaction with nursing as a major. Further, nursing professionalism had

significant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mage of nurses and satisfaction with

nursing as a major. Conclusions : These results indicate that nursing professionalism has a positive

mediating rol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mage of nurses and satisfaction with nursing as a major

among nursing students. Therefore, in order to promote satisfaction with nursing as a major in nursing

studen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implement educational programs that can form a desirable

image of nurses and nursing profess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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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의료서비스의 급속한 변화와 질적 향상으

로 대상자의 의료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간

호사의 역할과 업무도 다양하게 확대되고 전문화 

되어 가고 있다. 또한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

로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높은 취업률과 직

업의 안정성, 전문성 등으로 인해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가 사회문화적, 대중적으로도 긍정적으로 변

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미래 간호사가 될 간호대학

생들에게 간호사 이미지는 숙련된 전문적 기술과 

지식을 소유하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하며,

직업에 대한 긍지를 가지는 등의 전문적 이미지의 

인식이 높은 편이다[1]. 반면에 간호사는 여전히 

자율성과 독자성이 부족한 역할을 수행하며, 힘들

고 고된 직업이고 사회적으로 충분히 인정받지 못

한다는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 또한 간호대학생들

의 인식 속에 존재하고 있다[2].

간호대학생들의 간호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는 본인 미래 직업에의 자존감과 재학 중 임상실

습만족도를 높이며 간호사로서 정체성 확립을 지

지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1]. 간호대학생들이 

간호학 교육과정을 통해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변화된다면 간호에 대한 대중의 이미

지 변화를 유도할 수 있고, 자부심을 갖고 간호학 

교육 및 실습에 임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간호

현장에서 간호사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사회화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3].

즉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고, 미래의 직업에 대한 

긍지를 높이게 되어 학생들이 교육과 실습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으

며 이는 전공만족도로 연결될 수 있다.

대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전공 또는 적성에 맞

는 전공을 선택하였을 때에는 자연히 학교생활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하게 된다. 반대로 전공에서 만족하지 못할 경우 

상당한 심적 갈등을 대학생활 내내 겪을 가능성이 

크고 이는 학업성취와 진로발달에까지 이어지므로 

대학 생활에서 전공만족도의 영향은 매우 크고 중

요하다고 볼 수 있다. 간호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

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간호학 전공생의 전공만족

도는 일반 대학생의 전공만족도보다 높았으며[4],

간호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을수록 간호사에 대한 업무적 이미지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1]. 그 외에도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와 전공만족도의 상관관계를 본 연구[5]와 

간호대학생의 간호사이미지, 전공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의 관련성을 본 연구[6] 등이 있었다. 하지

만 역으로 학생간호사의 간호사의 이미지 인식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더불어 미래의 간호사가 될 간호대학생들이 체

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간호에 대한 올바른 전문

직관을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7]. 간호전문

직관은 전문직으로서 간호에 대한 체계적인 견해

와 간호사들의 간호활동 과정이나 그 직분에 대한 

직업 의식적인 견해[8]로 전인간호의 실천핵심이며 

가치관과 연결된다. 따라서 간호교육을 통해 간호

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이 잘 형성되어야만 간호사가 

되어서도 간호전문직관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으

므로,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관 형성은 매우 중요

하다 할 수 있다[4].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과

의 관계를 본 선행 연구로는 간호사 이미지와 전

문직 사회화와의 관계[1][9],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와 전문직 자아개념[10],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간

호사 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의 관계를 본 연구

[3][7]가 있다.

그리고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과의 관계를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간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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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직관은 순 상관관계를 가지며, 이는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인격과 태

도, 자세 등과 관련하여 예비간호사로서의 자기 모

습과 간호사의 업무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짐

을 시사하고 있다[4].

이와 같이 기존 선행 연구는 간호사이미지와 전

공만족도와의 관계, 간호사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

의 관계,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의 관계를 본 

연구가 대부분이며 전공만족도의 영향요인으로서 

간호사 이미지와, 그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의 역

할을 통합해서 보는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간

호사 이미지는 대중매체 등을 통한 다양한 사회문

화적, 대중적인 인식의 영향을 받아 형성[2]된 것

이기 때문에 대학에서의 간호학 교육만을 통해 단

기간의 교육과정 동안 변화시키기가 쉽지가 않다.

그리고 전공만족도는 미래와 전공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입시 성적에 맞춰서 전공을 선택한 학

생들이 교육과정을 받는 동안 전공만족도가 낮아

지는 것[5]을 볼 수 있으며, 전공만족도를 낮추는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이미 전공 선택 단계에서 

적성이나 본인 의지와 다른 길로 들어선 경우 전

공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 반면 

간호전문직관은 간호교육 과정 내 간호전문직관,

간호윤리, 간호학개론 등의 교과목을 통해서 간호

전문직에 대한 단계적인 위상의 정립[4]이 가능하

다. 그리고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 확립은 현재 간

호계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

로 떠오르고 있으며, 아직 개념형성과정에 있는 간

호대학생들에게 이를 교육하는 것은 중요하다[3].

따라서 교육과정 내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 정립

이 가능한 간호전문직관이 교육내용과 방법의 개

발과 노력 여부에 따라 간호사 이미지와 전공만족

도를 변화시키는 전략으로서 현실적으로 용이한 

면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전문직관이 간

호사 이미지와 전공만족도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

을 하는지 간호전문직간의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이

미지와 간호전문직관, 전공만족도의 통합적인 관계

와 역할을 규명하고 그 중에서도 바람직한 간호사 

이미지와 간호 전문직관 정립을 위한 간호교육방

법을 모색하여 나아가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분석 연구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간호사에 대한 올바르고 정확한 

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 정립이 전공만족도 향상으

로 이어져, 전공과 관련된 진로를 결정하고 진로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나아가 임상에서 간호사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사 이미

지와 간호전문직관, 전공만족도의 관계를 규명하고 

간호전문직관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구

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

전공만족도 정도를 파악한다.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

전공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한다.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와 전공만족도의 관

계에 있어 간호전문직관의 매개역할을 분석한다.

3. 연구의 개념적 기틀 및 가설 설정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와 전공만족도의 관

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의 매개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문헌고찰을 통해 도출된 명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고 경로 가설을 설정하

였다. 선행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간호사 

이미지가 긍정적일수록 간호전문직관도 높아지며

[3][7][11], 간호사 이미지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도 

높았다[12]. 그리고 간호대학생이 확고한 간호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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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관을 가질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고[4], 간호사 이미지와 전공만족도는 간호전문

직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13]. 이

상의 선행연구결과를 토대로 변수간의 3개의 가설

적 경로를 설정하였다<Figure 1>.

본 가설적 모형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경로 가설

을 설정하였다.

가설1: 간호대학생이 인식하는 간호사 이미지는 

간호전문직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간호대학생이 인식하는 간호사 이미지는 

전공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간호대학생이 인식하는 간호전문직관은 

전공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Figure 1> Hypothetical model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사에 대

한 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 전공만족도의 관계를 

규명하고 간호전문직관의 역할을 파악하고자 시도

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대한민국 K시 소재의 간호학과 2, 3,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편의 표집하였다. 전공

수업이나 실습을 경험하지 않고 입학한지 두 달 

밖에 되지 않은 신입생들에게 전공만족도와 간호

전문직관을 파악하는 것은 타당치 않은 것으로 판

단하여 1학년 신입생은 배재하였으며, 다른 과를 

졸업하거나 경험한 편입생과 40세 이상의 복학생

은 제외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표본크기는 G power

3.1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15, 검정력 .95로 하였을 때 총 표본수를 확인한 

결과 260명으로 계산되었다. 이를 근거로 탈락률 

30%를 고려한 결과 260명/(1-0.3)=371명으로 나와,

이와 함께 학년별 고른 분포를 고려하여 2학년 

150명, 3학년 150명, 4학년 150명, 총 450명의 대상

자를 편의 표집하였다.

3. 연구도구

구성타당도(construct validity) 평가는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으로 하였다.

Varimax 회전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일반적인 탐

색적 요인분석의 요인과 문항의 선택기준은 고유

값(Eigen value) 1.0 이상, 요인부하량 0.4 이상의 

기준에 따랐다. 신뢰도 평가는 Cronbach's alpha

계수를 구하였으며, 일반적인 신뢰성 확보 기준인 

0.6 이상의 기준에 따랐다.

1) 간호사 이미지

간호사 이미지란 간호사 자신이 간호에 대해 갖

고 있는 신념뿐 아니라 간호사와 함께 상호작용하

는 의사, 병원 직원, 환자와 보호자가 경험을 통해 

간호와 간호사에 대해 품고 있는 생각, 느낌 등을 

의미한다[14]. 본 연구에서 간호사 이미지란, 간호

학 전공학생으로서 간호사에 대한 느낌과 견해로 

Lee et al.[15]이 개발하고 Jang[16]이 수정․보완한 

간호사 이미지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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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는 척도 순화과정을 통하여 일부 항목을 제거

하였고 총 29문항 중 6개 문항이 이론 구조에 맞

지 않게 적재되어 제거하고 최종적으로 23개 문항

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최종 분석에 이용한 문항은 

자질 9문항, 역할 3문항, 사회참여 7문항, 대인관계 

4문항으로 4개 영역, 총 23문항이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

지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사 이미지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인 Cronbach’s

α값은 Jang[16]의 연구에서는 .950이었고, 본 연구

에서는 .949이었으며, 하위영역으로 자질 .908, 역

할 .794, 사회참여 .870, 대인관계 .887이었다.

2)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은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에 대한 체

계화된 견해와 간호를 담당하는 자의 간호활동 과

정에서나 그 직분 자체에 대한 직업 의식적인 견

해[17]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Yeun et al.[17]

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의 측정변

수는 척도 순화과정을 통하여 일부 항목을 제거하

였고 총 29문항 중 2개 문항이 이론 구조에 맞지 

않게 적재되어 제거하고 최종적으로 27개 문항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최종 분석에 이용한 문항은 전

문직 자아개념 9문항, 사회적 인식 7문항, 간호의 

전문성 4문항, 간호실무역할 4문항, 간호의 독자성 

3문항으로 5개 영역, 총 27문항이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

지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게 정립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부정문항은 역으

로 환산하였다. 도구의 신뢰도인 Cronbach’s α값은 

Yeun등의 연구에서는 .920이었고, 본 본 연구에서

는 .953이었으며, 하위영역으로 전문직 자아개념 

.931, 사회적 인식 .886, 간호의 전문성 .831, 간호

실무역할 .900, 간호의 독자성 .865이었다.

3)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란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

한 기준과 비교하여 현재 자신이 소속한 전공을 

평가하는 판단과정의 산물[18]을 의미한다. 본 연

구에서는 Illinois대학에서 개발한 Program

Evaluation Survey를 토대로 Cho[19]가 학교만족

을 제외한 나머지 26개 문항으로 수정보완 한 도

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측정변수는 척도 순화

과정을 통하여 일부 항목을 제거하였고 총 26문항 

중 7개 문항이 이론 구조에 맞지 않게 적재되어 

제거하고 최종적으로 19개 문항을 분석에 이용하

였다. 최종 분석에 이용한 문항은 일반만족 5문항,

교과만족 5문항, 관계만족 3문항, 인식만족 6문항

으로 4개 영역, 총 19문항이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

미한다. 부정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였다. 본도구의 

신뢰도인 Cronbach’s α값은 Cho[19]의 연구에서는 

.920였고, 본 연구에서는 .910이었으며, 하위영역으

로 일반만족 .827, 교과만족 .783, 관계만족 .782,

인식만족 .882이었다.

4. 자료수집

본 연구는 K대학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

인을 받았다(IRB승인 번호: Kaya IRB-116호). 자료

는 2016년 4월 25일부터 5월 06일까지 K시 소재의 

일대학교 간호학과 2, 3,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직접 연구의 목적 및 자료

수집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뒤 연구 

참여 동의서가 첨부된 설문지 450부를 배부하였다.

자료수집 시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내용, 익명

성에 대해 설명하였고 응답결과는 순수하게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에 대해 고지하고 서면으로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은 사람에 한해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총 450부의 설문지 중 445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응답된 설문지 중에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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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응답 설문지 16부를 제외한 429부의 설문

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연구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연구자가 

지정한 별도의 하드디스크에 보관 후 단독 관리하

였으며 연구를 위해 사용된 설문지는 3년 보관 후,

소각 처리 할 예정이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과 AMOS 1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

였다.

측정 도구의 타당성과 문항의 내적일관성은 탐

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통하여 검정하였

다.

대상자가 인식하는 간호사 이미지와 간호전문직

관, 전공만족도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

다.

대상자가 인식하는 간호사 이미지와 간호전문직

관, 전공만족도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확인하였다.

대상자가 인식하는 간호사 이미지와 전공만족도

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의 매개효과 검정을 위

한 가설적 모형 검증 및 효과 분석은 경로분석을 

적용하였다.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경로의 유

의성 검정은 경로계수추정치와 Critical Ratio(CR)

을 이용하였고, 매개효과의 확인은 간접효과의 통

계적 유의성 검정을 위해 Bootstrapping 방법을 이

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연령은 평균연령이 20.69세(SD=1.651)

이었고, 성별은 여학생이 89%, 남학생이 11%였다.

학년별 분포는 2학년 38.2%, 3학년 28.9%, 4학년 

32.9%였으며, 동아리 활동 유무는 있음이 49.7%,

없음이 50.3%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종교가 

없는 학생이 63.9%로 더 많았으며, 병원 등 교외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경우가 38.9%, 없는 경우가 

61.1%를 차지했다. 간호학과 전공 선택 동기는 본

인의지로 지원한 경우 63.4%, 부모나 선생님의 권

유 32.6%, 성적에 맞춰서 4% 순으로 나왔다<Table

1>.

2. 대상자의 간호사 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 전
공만족도 정도 

간호대학생이 인식하는 간호사 이미지는 1~5점

의 범위에서 평균 4.00이었으며, 하위영역별로는 

하위영역 별로는 자질이 4.06점으로 가장 높고, 다

음으로 사회참여 4.02, 역할 3.84, 대인관계 3.70 순

이었다. 간호전문직관은  1~5점의 범위에서 평균 

3.89였으며, 하위영역별로는 간호의 전문성이 4.00

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간호실무역할 

3.97, 전문직 자아개념 3.95, 간호의 독자성 3.81,

사회적 인식 3.76 순으로 나왔다. 전공만족도의 평

균평점은  1~5점의 범위에서 평균 3.79로 인식만

족이 4.17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그 다음

으로 일반만족 3.66, 교과만족 3.65, 관계만족 3.46

순이었다<Table 1>.

3. 간호사 이미지, 간호전문직관, 전공만족도의 
상관관계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

전공만족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간

호대학생들의 간호사 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

(r=.823, p<.001), 간호사 이미지와 전공만족도

(r=.665, p<.001), 간호전문직관과 전공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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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609, p<.001)는 각각에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

계가 있었다. 그리고 변수 간 상관관계가 .90 이상

이면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최대 .823(.609와 .823간)이므로 다중공선

성의 문제는 없었다<Table 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and Scores on Degree of Image of Nurses, Nursing
Professionalism, and Satisfaction with Nursing as a Major (N=429)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Variables Mean±SD Categories Mean±SD

Age(yrs)
Mean±SD 20.69±1.65 Image of 

Nurses 4.00±.52 endowment 4.06.±56
≤20 209 48.7 role 3.84±.69
⟩20 220 51.3 Social participation 4.02±.58

Gender M 47 11.0 Interpersonal 3.70±.67
F 382 89.0

Grade
2nd 164 38.2 Nursing 

Professionalism 3.89±.53 Self-concept 
of the professional 3.95±.58

3rd 124 28.9 Social awareness 3.76±.65
4th 141 32.9 Professionalism of 

nursing 4.00±.57

Circle 
activity

Yes 213 49.7 The roles of 
nursing service 3.97±.62

No 216 50.3 Originality of 
nursing 3.81±.92

Religion
Yes 155 36.1
No 274 63.9

satisfaction with 
nursing as a 
major 

3.79±.49 General 
satisfaction 3.66±.61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Yes 167 38.9 Course satisfaction 3.65±.58
No 262 61.1 Relation 

satisfaction 3.46±.74

Motivation 
of choosing 
nursing 
major

One’s own 
free will 272 63.4 Recognition 

satisfaction 4.17±.61
Recommend
ation of the 
family or a 
teacher

140 32.6

University 
entrance 
exam scores

17 4.0

<Table 2> Correlations among Scores on Image of Nurses, Nursing Professionalism, Satisfaction with Nursing as
a Major (N=429)

Variables Image of Nurses Nursing professionalism Satisfaction with Nursing as a Major　
r (p) r (p) r (p)

Image of Nurses 1 　 　
Nursing Professionalism .823(p<.001) 1 　
Satisfaction with Nursing as a Major .665(p<.001) .609(p<.0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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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간호사 이미지와 전공만족도의 관계에서 간호
전문직관의 매개효과 검정을 위한 경로분석

1)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검정 

이 연구의 목적인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

와 전공만족도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이라는 변

수가 매개작용을 하는지 확인을 위해 설정한 가설

적 모형에 대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경로분석

은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모두 파악하여 

좀 더 의미있는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

이 있으므로[20], 일반적인 회귀분석이 아닌 경로

분석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은 자유도(Degrees of freedom)

가 0인 포화모형(model)으로 나와 ‘parameter에 구

속을 전혀 과하지 않는 완전 적합 모형인 포화모

형은 적합도 지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치 않다’는 

근거[20]에 따라 적합도 검정은 생략하였다.

2) 측정변인간의 경로의 유의성 및 효과 분석

경로계수를 보면, 3개의 경로가 모두 유의한 것

으로 나와 가설 1에서 가설 3까지 모든 가설은 지

지되었다. 먼저 간호사 이미지는 간호전문직관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β=.82, t=29.96, p<.001), 직

접효과는 .82(p=.003), 총효과는 .82(p=.003)로 모두 

유의하였고 간접효과는 없었다. 다음으로 전공만족

도에는 간호사 이미지가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β=.51, t=8.08, p<.001), 직접효과는 .51(p=.008), 총

효과는 .67(p=.006)로 모두 유의하였고, 간접효과는 

.16으로 붓스트래핑(bootstrapping)으로 검증한 결

과 p값이 .002로 나와 간접효과 또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 간호전문직관은 전공만족도에 정(+)

의 영향을 미쳤으며(β=.19, t=3.04, p=.002), 직접효

과(.91, p=.002)와 총효과(.91, p=.002)는 있었으나 

간접효과는 없었다. 즉, 간호사이미지가 전공만족

도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간호전문직관을 매개로 

하여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 모두 유의하

였으므로, 간호전문직관이 간호사이미지와 전공만

족도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3><Figure 2>.

<Table 3> Coefficients and Effects of Predictor Variables in Path Model (N=429)

Paths B β S.E. C.R. p Direct 
effect(p)

Indirect 
effect(p)

Total 
effect(p) SMC

Image of Nurses->
Nursing Professionalism .84　 .82 .03 29.96　 <.001　 .82(.003) _ .82(.003) .677

Image of Nurses->
Satisfaction with Nursing as a Major　 .48　 .51 .06　 8.08　 <.001 .51(.008) .16(.002) .67(.006) .454

Nursing Professionalism->
Satisfaction with Nursing as a Major　 .18 .19 .06 3.04 .002 .91(.002) - .9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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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Path diagram of model

Ⅳ. 고찰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사 이미

지와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의 관계를 규명하고 

간호전문직관의 매개역할을 확인하고자 시도되었

으며, 주요 결과들을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 변수들에 대한 전체 수준의 관찰 결

과 간호대학생이 인식하는 간호사 이미지 총점의 

평균은 4.00점으로 중간 수준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Ga[5], Seong[7]의 연구에서 보고한 간호대학생의 

3.80점, Soe[21]의 연구에서 보고한 간호대학생의 

3.54보다 높은 수준이다. 간호대학생이 대상이 아

닌 의사와 일반인, 환자를 대상으로 간호사이미지

를 연구한 Jang[16]의 연구에서는 의사가 3.21점,

일반인 3.14점, 환자 3.67점으로 간호대학생이 타 

의료직종과 일반인 보다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간호대학생이 간호사이미지를 높게 인식한다는것

은 본인의 미래상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가치관

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현상이지만, 반

면에 일반인들의 간호사이미지에 대한 인식 차이

가 있으므로 보다 간호사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변

화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어

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간호사 이미지의 하위

영역을 보면 자질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사회참

여, 역할, 대인관계 순으로 나왔는데 이는 선행 연

구결과[5][7][16][21]와 유사하였다.

간호대학생이 간호사의 자질은 높게 평가하나 

역할과 대인관계 등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은 의사의 보조역할이라는 간호사의 역할 수동

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진은 

권위의식이 있고 불친절하다는 편견이 불러온 결

과로 사료된다. 따라서 간호사의 이미지 중 역할과 

대인관계에 대한 인식 개선은 간호전문직의 발전

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로 여겨진

다.

간호전문직관은  평균 3.89점이었으며, 이는 같

은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측정

한 Go et al.[22]의 3.52, Gu[3]의 3.76보다는 높았

으며, Sung et al.[7]의 3.83, Park & Oh[23]의 3.82,

Lim등[24]의 3.91과는 유사한 결과였다. 하위영역

별로는 간호의 전문성이 4.00으로 가장 높았으며,

간호실무역할 3.97, 전문직 자아개념 3.95, 간호의 

독자성 3.81, 사회적 인식 3.76 순 이었다. 선행연

구 결과와 비교해보면 전체적인 순서에서 일부 차

이가 있었는데, Gu[3]의 연구에서는 전문직 자아개

념 3.99 간호실무 역할 3.94, 간호의 전문성 3.72,

간호의 독자성 3.59, 사회적 인식 3.45 순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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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g et al.[7]의 연구에서는 간호실무역할 4.00, 간

호의 전문성 3.99, 전문직 자아개념 3.97, 사회적 

인식 3.65, 간호의 독자성 3.39 순으로 나왔으며,

Go et al.[22]의 연구에서는 간호의 전문성 3.80, 간

호의 독자성 3.73, 간호실무역할 3.68, 전문직 자아

개념 3.60, 사회적 인식 3.11 순으로 나왔다. 그러

나 공통적으로 사회적 인식과 간호의 독자성이 낮

게 나온 것은 주목할 만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따

라서 대중에게 간호사의 다양한 전문적인 역할과 

분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노력이 요구되며, 의

료체계 내에서 간호가 독립적인 영역으로 인정받

을 수 있도록 간호계의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전공만족도의 평균평점은 평균 3.79으로 나왔는

데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을 대상

으로 측정한 Ga[5]의 3.60, Go et al.[22]의 3.54,

Lim et al.[24]의 3.28보다 높은 수준이며, Park과 

Oh[23]의 연구에서 보고한 간호대학생의 3.82보다

는 낮은 수준이었다. 전공만족도의 하위영역을 보

면 인식만족이 4.17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일반만족 3.66, 교과만족 3.65, 관계만족 3.46순이었

다. 이는 인식만족, 일반만족, 교과만족, 관계만족 

순으로 나온 Ga[5], Chae와 Jung[25]등의 연구결과

와 일치하였으며, 교과만족, 인식만족, 일반만족,

관계만족 순으로 나온 Go[22]의 결과와는 다소 차

이가 있었으나, 공통적으로 관계만족이 낮게 나온 

것 또한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이는 간호학과 교

수들의 학생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대한 노력과 

지도법의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

과이다.

둘째, 간호대학생이 인식하는 간호사이미지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는 간호대학생이 인식하는 간

호사 이미지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Gu[3], Sung et al.[7], Lee[10], Cho

& Kim[11], Ham et al.[13]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

과이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에게 긍정적인 간호전

문직관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간호와 간

호사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교과과정과 비 교과과정에서의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간호사이미지가 높을수록 전공만족

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Ga[5]의 연구에

서 간호사 이미지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게 

나왔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그리고 간호대학생이 

인식하는 간호전문직관 정도가 높을수록 전공만족

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간호전문직

관과 전공만족도가 강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Kwon & Yoon[4], Go et al.[22], Park & Oh[23]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간호전문직관은 간호

사의 직업 의식적 견해로서, 간호가 전문직으로 발

전하기 위한 의식의 시작이라 할 수 있으며[23],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의 확립은 간호사로서의 첫 

걸음을 시작하는 간호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결론적으로 간호대학생의 간호사이미지와 간호

전문직관 정도가 높으면 전공만족도가 높아지며,

간호사 이미지가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간호전문직관이 긍정적인 매개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

도 간호전문직관 정립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함

을 보여준다. 그리고 간호학 교육 과정을 통해 간

호사에 대한 전문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학교 및 

교수 차원에서의 다양한 교과 비 교과 프로그램을 

통한 지지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7]. 특히 전공만

족도가 낮은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간

호사 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을 형성하고 높은 수

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반

영한 교육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이 심도 있게 이

뤄진다면 이는 결국 전공만족도로 이어져 간호대

학생들의 만족스러운 대학생활 성취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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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인식하는 간호사 이미

지와 간호전문직관, 전공만족도의 통합적인 관계와 

역할을 규명하고 바람직한 간호사 이미지와 간호

전문직관 정립을 위한 간호교육방법을 모색하여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른 시각에서 분석 연구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간호대학생의 

간호사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은 전공만족도에 정

(+)의 직접효과가 있었고, 간호사이미지는 간호전

문직관에도 정(+)의 직접효과가 있었다. 또한 간호

사이미지는 전공만족도에 간접효과가 있었으며, 간

호전문직관을 매개로 하여 전공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사이미지

와 간호전문직관 정도가 높으면 전공만족도가 높

아지며, 간호사 이미지가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

향에서 간호전문직관이 긍정적인 매개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

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일개 대학을 대상으로 편의표

집 하였기 때문에 편중 위험을 배제할 수 없으므

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할 것

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간호계의 당면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간호전문직관을 매

개변수로 적용해 보았으나,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사

이미지와 전공만족도에 비해 훨씬 큰 개념으로 단

순히 매개 역할만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셋째, 연구대상을 확대하여 지역, 학제 등의 특

성에 따른 차이를 비교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와 간호전문

직관을 강화시키기 위한 교육전략 및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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